
캐나다 ‘모굴스키 자매’1인자 넘고 금·은 기적
‘자매의 힘은 강했다.’
캐나다여자스키대표팀의 자매 선수가 2014소치동계올림

픽 모굴스키 프리스타일 종목에서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
을 목에 걸어 화제가 됐다.

쥐스틴 뒤푸르-라푸앙과 클로에 뒤푸르-라푸앙은 9일(한
국시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모굴스키 여자 프리스타일 결
승에서 1·2위를 차지해 나란히 시상대에 섰다. 쥐스틴-클로
에 자매는 이 종목 세계 1인자인 미국의 한나 커니를 따돌리
고 기념비적인 시상식을 치렀다.

동계올림픽에서 자매가 같은 종목에 출전해 금·은메달을
동시에 차지한 것은 역대 3번째다.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
부르크대회에서 프랑스 자매(크리스틴-마리유 고셸)가 처음
으로 시상대에 동시에 올랐다.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대회
에선 오스트리아 자매(도리스-안겔리카 노이너)가 1·2위에

올라 금·은메달을 나눠 가졌다.
캐나다 자매 선수들은 이번 대회 개막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세 자매가 같은 종목에 출전하기 때문이었다. 맏언
니 막심이 12세에 스키와 인연을 맺은 이후 둘째 클로에와 막
내 쥐스틴은 차례로 스키에 입문했다. 막심은 2차 결승에서
12위에 머물러 6명만 참가하는 3차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클로에와 쥐스틴은 2차 결승에서 각각 2·3위를 차지
하며 자매의 막강한 실력을 과시했다.

먼저 마지막 경기를 치른 쥐스틴은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
으로 22.44점을 받아 리더보드 꼭대기를 점령했다. 이어 슬
로프에 나선 클로에는 약간의 실수가 나와 21.66점을 기록했
다. 둘은 경기를 마친 뒤 나란히 서서 2차 결승에서 1위를 차
지한 커니의 순서를 지켜봤다. 이 종목 세계 1위이자 2010밴
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커니의 결과에 따라 자매의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상황. 커니는 착지에서 실수가 나와
21.49점을 받는 데 그쳤다. 커니의 경기가 끝나자 자매는 환
한 얼굴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클로에는 “엄청난 일이다. 월드컵에선 우리 자매가 나란히
금·은메달을 딴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무대가 올림픽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3명이 모두 출전해 함께 메달을 합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 쥐스틴·클로에 자매
세자매 중 맏언니 막심은 2차 결승 탈락
밴쿠버 금메달리스트인 커니 꺾고 쾌거
자매 금·은메달 동계올림픽 역대 3번째

■ 그래픽으로 보는 소치 올림픽

‘바이애슬론의 전설’ 올레 에이나르 뵈른달렌(40·노르웨
이·사진)이 동계올림픽 사상 개인 최다 메달 타이기록을 작
성했다.

뵈른달렌은 8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라우라 크로스컨
트리·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14소치동계올림픽 바이애
슬론 남자 스프린트 10km에서 24분33초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개인 종목에서 우승한 40대
(40세 20일) 선수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종전까지 동계올
림픽 개인 종목 최고령 금메달 기록은 2006년 토리노대회에
서 더프 깁슨(캐나다·스켈레톤)이 세운 39세 190일이었다.

1998년 나가노대회에서 처음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뵈른
달렌은 남자 스프린트 10km 금메달, 4×7.5km 계주 은메달
을 획득했다. 이어 2002년 솔트레이크대회에선 남자 스프린
트 10km 금메달, 12.5km 추적 금메달, 20km 개인전 금메
달, 4×7.5km 계주 금메달 등 4관왕에 오르며 전성기를 맞
았다. 2006년 토리노대회에선 남자 20km 개인전 은메달,
12.5km 추적 은메달, 15km 단체출발 동메달 등으로 금메
달 사냥에 실패했지만, 2010년 밴쿠버대회에서 4×7.5km
계주 금메달, 20km 개인전 은메달 등을 획득하며 다시 한번
금맥을 캤다.

이로써 뵈른달렌은 소치대회까지 동계올림픽 무대에서만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크로스컨트리의 전설 뵈른 달리(47·노르웨이)가 보유한
동계올림픽 개인 최다 메달과 타이를 이뤘다. 달리는 1992년
알베르빌대회부터 1998년 나가노대회까지 금메달 8개와 은메
달 4개를 획득했다. 뵈른달렌은 소치대회에서 12.5km 추월과
남자 및 혼성 계주에도 출전할 예정이어서 신기록 가능성이 남
아있다. 그는 이날 경기를 마친 뒤 “내가 40대라는 것은 잊고
있었다. 마치 20대 때의 느낌이다. 인생은 뭔가를 포기하기엔
너무 짧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하계올림픽까지 통틀어 최다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총 22개를 목에 건 미국의 수영 스타 마이클 펠프스다. 펠프
스는 금메달 1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기록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뵈른달렌 ‘12번째메달’ 동계올림픽최다타이

바이애슬론 男 스프린트 10km서 ‘최고령’ 금메달

12.5km추월과남·혼성계주도출전…신기록눈앞

올림픽 메달만 5개를 목에 건 스키 영웅에게도 소치의 활
강 코스는 공포 그 자체였나 보다. 세계 최고의 스키어들이
국가를 대표해 참가한 올림픽이지만, 연습에 참가한 55명 중
10명이 완주에 실패할 정도로 2014소치동계올림픽 활강 코
스는 귀곡성이 들릴 것 같은 오싹함을 주고 있다.

2010밴쿠버올림픽 알파인스키 남자 복합회전 금메달을
포함해 올림픽에서만 5개의 메달을 따낸 미국의 스키 영웅
보드 밀러(37·사진)는 9일(한국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
미심장한 말로 소치 스키경기장인 로사 쿠토르 알파인센터
활강 코스에 대해 경고했다.

초보 스키어가 처음 중급 코스에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리
기 마련이지만,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스키 선수들은 소치에
서 ‘죽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겪고
있다. 밀러의 말은 결코 허풍이 아니
었다. 이날 가장 먼저 코스 적응훈련
에 나선 프랑스대표 브리스 로제는
오른쪽 무릎이 부러졌다. 슬로베니
아의 로크 페르코는 코가 부러졌다.
미국대표 마르코 설리번은 가까스로
펜스와 충돌을 피했다.

밀러는 “설리번은 시속 120km로 펜스에 충돌한 뒤 울창
한 숲으로 돌진할 뻔했다”며 “회전이 급격하게 이어지고 평
탄하지도 않아 어느 곳이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공격적인 코
스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스키영웅밀러 “활강코스, 집중안하면목숨위험”

프랑스·슬로베니아 대표, 적응훈련 중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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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 행한 여론조사에
서 일본인들이 금메달을 따기 바라는 선수 1위는 여자피겨스
케이팅의 아사다 마오(24)였다. 이어 2위가 여자모굴스키의
우에무라 아이코(35·사진)였다. 이 정도로 일본인들이 우에
무라를 사랑하는 이유는 불굴의 도전정신이 마음을 움직였
기 때문이다.

우에무라는 1998년 나가노올림픽에 19세의 나이로 출전해
7위에 올랐다. 예쁘장한 외모와 금메달을 기대할 만한 잠재력
으로 관심을 샀다. 그러나 2002년 솔트레이크올림픽을 6위,
2006년 토리노올림픽을 5위로 마쳤다. 우에무라는 사실상 은
퇴경기로 여겨졌던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4위에 그친 직
후 눈물을 펑펑 쏟아 일본인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 계단이 모
자라 그토록 염원하던 올림픽 메달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에무라는 31세에 현역 복귀로 마음을 굳히고 또

다시 4년을 준비했다. 1994년 릴레
함메르올림픽부터 20년 동안 6회 연
속 동계올림픽 출전이라는 위대한
도전을 펼치는 한국스피드스케이팅
의 기둥 이규혁(36)과 비슷한 인생행
로를 걸어온 것이다.

우에무라는 12명이 통과하는 1차
예선은 9위, 6명이 통과하는 2차 예
선은 6위로 턱걸이해 결선에 올랐

다. 9일(한국시간) 열린 모굴스키 여자 프리스타일 결선에
서 헬리콥터와 백플립 점프를 완벽히 구사하며 30초46의 최
고 속도로 골인하는 최고의 무대를 보여줬다. 그러나 최종
점수 20.66점으로 다시 4위에 그쳤다. 올림픽 메달이라는
평생의 꿈을 못 이뤘지만 모든 것을 쏟아냈기에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에무라는 “최선을 다했기에 골인
순간, 점수를 보기도 전부터 눈물이 났다. 메달은 못 땄지만
후련하다”고 미소를 보여줬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우에무라 “골인순간눈물…메달못땄지만후련하다”

5회 연속 동계올림픽 출전 ‘일본의 이규혁’

모굴스키女프리스타일결승서아쉬운4위

9일(한국시간) 여자모굴스키 프리스타일에서 나란히 금·은메달을 목에 건 캐나다의 쥐스틴(오른쪽)-클로에 뒤푸르-라푸앙 자매가 다정한 포즈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치 ｜ AP뉴시스


